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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군비통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대부분 패널이 동의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중단선언은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중국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중국은 INF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미국과 비교할 때 비대칭 전력이므로 중국의 영향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패널들은 인공지는(AI), 초음속 타격무기(Hyper sonic weapon) 등 기술발전이 새로운 

군비경쟁(Arms race)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임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중국의 궐기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통제 체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는 

슈퍼파워(Super power)간 비대칭 전력 이슈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정립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지만 1.5 나 2 

트랙의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북핵과 현재 진행되는 무기경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북핵 해결이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영향은 있겠지만 반대로 지역의 군축이 북핵 해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북한 비핵화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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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미미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 합의가 

양국의 군축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